
08+092007 봄호한국상하수도협회지

마음을치유하는다례

사실많은사람들이사용하는‘다도’라는말은바른표현이아

니다. 찻잎을 우려내어 마시는 다도는 우리말로 다례가 옳다.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것은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에서 조금

씩다른의미로사용된다. 그의미에따라우리나라는다례(茶

禮), 일본은다도(茶道), 중국은다예(茶藝)라고하는것이다. 

일본의다도는구도적인측면이강하다. 차를마시는것을엄

격한 수행으로 보고 그것을 도의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다. 다도의 시작은 막부시대로 올라간다. 무력으로 막부를

세운 사무라이들은 태평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전쟁에 익

숙한 그들이기에 작은 일에도 칼을 휘둘렀고,할복을 했다.

이에도쿠가와는사무라이들의정신적공황을치유하기위해

다도를 도입했다. 차를 다리고 마시는 것을 수행으로 받아들

여 사무라이들의 정신적 공황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런 일본

의 다도 문화가 수행의 의미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으니 우

리나라차문화는다례라고해야한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다례는 차를 마시면서 예

의범절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일상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받

아들였다. 또한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쓰여‘禮’라는 이름을 붙였다. 중국에서는 차나무를

가꾸어 잎을 따고 찻물을 내는 기예라는 의미로‘藝’를 붙

였다. 일본에서는 다도를 구도(求道)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차를 마시는 다반사(茶飯事)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나라의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

는게옳다.

다례, 오감으로마시다

서양의 커피와 달리 다례는 격식을 우선시한다. 커피는 마시

는 행위에 집중하지만, 차는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내는 것

까지를 차 마시는 것으로 여긴다. 차를‘후르르 마시는 음료’

로 보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는‘정화의 시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기(茶器, 차를 마시는 그릇)를 잡을 때도

두 손으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손으로 잡을 때 손바

닥은하늘을보고손등은땅을보도록한다. 여기에는음을등

지고양을향한다는동양사상이담겨있다. 

차는색과향, 그리고맛을즐기며마셔야한다. 차를마실때

는다기를배앞에서잠시멈추고차의색을감상한다음입가

로 올려 향을 음미한 후 마신다. 차의 맛은 달고 부드러운 걸

최고로 치고, 씁쓰레한 것은 그 아래로 여긴다. 녹차의 색은

청취색이 제일이고, 남백색이 그 다음이며 황색은 하품으로

친다. 제다(製茶, 차를만드는과정)에서차를끓일때사용하

는 물은 매우 중요하다. 급히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은 좋

지않고, 맛도냄새도없는것이좋은 물이다. 차의향은다른

향과섞이면좋지않다. 차는예부터혼자서마시는것이가장

좋고, 둘이 마시는 것이 그 다음이라 했다. 차를 알맞게 우려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서 마시는 것을 중정법이라

고하는데, 이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가늘고광택이있는차가상품(上品)

차는 마신 후 바로 목으로 넘기지 않는다. 일단 한 모금 머금

고 입 안에서 찻물을 굴려보면 감미로운 맛이 느껴진다. 차에

는 쓴맛, 떫은맛, 단맛, 신맛, 짠맛 등 다섯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어 맛을 내는데, 이 맛의 조화를 느껴보는 게 핵심이다.

만약떫은맛이강하다면좋은차가아니다.  

좋은차를고르기위해서는겉모습, 향기, 색을살펴봐야하는

데, 녹차는 겉모양이 가늘고 광택이 있으며 잘 마른 것이 좋

다. 또한 연황색이 나는 묵은 잎의 함유가 적어야 하며, 손으

로 쥐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게 좋다. 녹차를 구입할 때

는 세작(곡우에서 입하경에 딴 가늘고 고운 잎)과 중작(입하

이후 잎이 조금 더 자란 잎)이 무난한 선택이다. 또한 구입을

할 때는 재래시장보다 출하시기를 알 수 있는 정식상품을 사

는것이유통기한을알수있는방법이다.

차마시는즐거움, 

다례(茶禮) 

Special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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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
천천히 음미하며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다

이럴땐안하느니만못하다

1. 공복시의진한차는안마시느니만못하다. 진한차에는카페인이들어있어위점막을자극하므로공복시에는피하는게좋다. 

2. 소화기궤양이있는사람은차를피한다. 차는타액의분비를촉진시키고위장의운동을촉진해위액을많이분비하게만들기때문이다. 

3. 혈압이높은사람역시차를피한다. 차에있는카페인은말초혈관을수축시키고, 이로인해혈압이올라간다.  

4. 차와 함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차에는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 진정작용을 하는 수면제와 함께

먹으면수면제의효과가떨어진다. 두통약에는카페인이들어있어차와함께먹을경우효과가지나치게

강해진다. 다만약을복용한지두시간정도지난후에마시는것은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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